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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 마라톤」을 끝내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1월 8일 기념할만한 제1회 「오카야마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저도 4.5ｋｍ의 판란코스에 참가했습니다. 

중. 서지방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준비해온 

이 대회. 1만 4천여 명 이상의 주자가 오카야마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고 흥분하는 반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현 외에서의 참가 

선수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까. 또한, 나 자신도 직전에 감기에 걸려 

연습량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과연 4.5km의 거리를 완주할 것인가. 그런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실전을 맞이했습니다. 

당일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어, 날씨도 걱정이었습니다만, 

「청명한 나라」의 저력으로 유지했고, 인사말을 위해 오른 스타터 대에서 

본 것은 뒤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주자로 가득 차 있는 광경, 몸이 

떨리는 감동을 기억하면서 판란코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였지만 길가에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하이터치를 나누며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골 직전에서 친구에게 추월당해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쫓아갔지만, 인파에 

묻혀 끝까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정말 좋은 

4.5km였습니다. 

그 후엔 골 지점인 시티 라이토 스타디움에 가서 마라톤 주자를 

맞았는데 주자 여러분은 입을 모야 길가의 응원과 환호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스타디움에서는 대회의 스페셜 대사를 맡은 아리모리 유코 씨와 

만났습니다. 아리모리 씨 자신도 8년 만의 정식 마라톤이라 도중에 조금 

쉴까도 생각했었는데 길가에서 응원하시는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처음 개최로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1만 4천 명의 주자들과 4,300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길가에서 응원해 주신 13만 4천명의 여러분, 그리고 협찬해 주신 기업, 

단체나 마을관계자를 비롯한 여러분 등 정말 많은 분이 하나가 되어 

대회를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일 TV 중계를 한 산요 방송 (RSK)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라톤 

중계의 시청률은 20.6 %, 공유 (점거율)은 무려 50.3 %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실로 오카야마와 카가와에서 TV를 시청하신분의 반수가 마라톤을 

시청했다는 기쁜 결과라 TV 앞에서 응원해 주신 많은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빨리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대회 다음날 인 9 일부터 11 

일까지 톱 세일즈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신죽시의 출장으로 

인해 메일 매거진이 늦어진 것에 사과에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앞으로 

「오카야마 마라톤」이 오카야마는 물론이고 중, 서지방을 대표하는 일대 

스포츠 이벤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한층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